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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생: 1930년 6월 1일 메펜 

서 원: 1953년 9월 1일 코스펠드 

사 망:  2025년 12월 20일 코스펠드, 안넨탈 수녀원 

장 례: 2025년 12월 30일 코스펠드, 수녀원 묘지 

 

마리안네 우흐트만은 칼 우흐트만과 그의 아내 안토니아(처녀명 코흐)의 딸이었다. 마리안네는 여섯 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전쟁의 혼란으로 인해 그 행복에 그늘이 드리우기도 했다.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는 열정적이었고, 시대의 정신과 우리 가정에서 

심어준 그리스도교적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어요. 이 때문에 부모님께 많은 걱정을 끼쳤죠." 

마리안네는 '메펜-알트슈타트'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1944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대화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종교 교육이 제공되지 않은 점을 종종 아쉬워했다. 본에서 우리 수녀들과 함께 요리사 

견습생으로 지내던 시절, 다시금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을 접하게 되어 더욱 감사히 여겼다. 세월이 흐르며 

마리안네는 수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갔다. 그리하여 1950년 11월 20일, 알렌에서 청원기를 

시작했으며 착복식에서 마리아 힐트부르그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첫 서원 후 마리아 힐트부르그 수녀는 관구의 여러 곳에 파견되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1960년에 

코스펠드에서 종신 서원을 발했다. 회복 후에는 알렌 기숙학교에서 수년간 여학생 그룹 지도자로 일했다. 

이후 사회교육학 분야가 수녀의 주요 사도직 영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71년부터 1973년까지 겔던 

사회교육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이후 바슈타인 유치원 관리자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분원 책임자 소임도 

겸임했다. 마리아 힐트부르그 수녀는 약 2년간의 짧은 공백을 제외하고 1983년까지 바슈타인에 머물렀다. 

2년은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요청한 기간이었으며, 이 요청은 기꺼이 받아들여 졌다. 

 

마리아 힐트부르그 수녀는 1983년 복홀트의 '헤어츠 예수 호스피츠'라는 여학생 기숙사로 옮겨 갔다. 

그곳에서 분원 책임자로서 사도직 활동을 하며 때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젊은 여성들을 돌보는 일도 

맡았다. 수녀는 개방적이고 따뜻한 태도로 빠르게 교감을 형성했다. 높은 공감 능력 덕분에 곧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곤 했다. 

 

1995년, 1996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마리아 힐트부르그 수녀의 큰 소망이 이루어졌다. 바로 로마의 

게스트하우스 빌라 마리아 레지나에서 도움을 주고 모원에서의 성체조배 사도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는 수녀의 관상적 갈망과 완벽히 부합하는 일이었다. 

 

이후 다른 지역 공동체에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2014년 11월 20일, 코스펠드의 안넨탈 수녀원으로 이전해 

왔다. 이곳에서도 수녀는 잘 정착했으며, 언제나처럼 동료 수녀들과 직원들에게 사교적이고 친근하게 

대했다. 고향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과 알렌 출신 기숙학교 학생들이 케이크와 작은 깜짝 선물을 들고 올 

때면 특히 즐거워했다. 그럴 때 수녀는 참으로 행복해 보였다. 

 

여러 차례의 낙상과 장기 입원으로 결국 수녀에게 휠체어가 필요해졌다. 시간이 흐르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겼다. 빨래를 접는 데 매우 꼼꼼했으며, 거의 매일 

공원을 거니는 휠체어 산책을 고대했고, 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활동에는 항상 참여했다. 

 

수녀 삶의 좌우명이었던 우리 영성의 어머니 쥴리의 말씀, '좋으신 하느님은 얼마나 좋으신가'는 수녀 

자신이 믿기 어려워할 정도로 길었던 95년의 생애를 관통하는 붉은 실타래와도 같았다. 마리아 

힐트부르그 수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수녀를 잠시 고통받게 하신 

후 영원한 고향으로 부르셨다. 


